
하이닉스, 낸드플래시에 투자 집중
권오철 사장, 2012년 4조2000억원 절반 투입 … 중국공장 생산 암시

권오철 하이닉스 사장은 2012년 낸드플래시에 투자예산의 과반을 배정할 방침이라고 3월13일 발표했다.

권오철 사장은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12%대에 머무르고 있는 낸드플

래시 시장점유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라며 “2012년 전체 투자예산인 4조20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낸드플

래시 부문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오철 사장은 중국 생산법인인 우시공장과 관련해 “현재는 D램을 생산하고 있는데 상당한 결과물이 나오

고 있다”며 “(우시공장에서) 낸드플래시를 생산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닉스와 SK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반도체는 성장성은 높지만 안정성

이 부족한 산업으로 SK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K텔레콤과 하이닉스는 모두 모바일 생태계에 포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하이닉스 매출의

상당부분도 모바일 관련제품이 차지하고 있다”며 “상호협력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오철 사장은 “공동대표를 맡은 SK 최태원 회장은 국내외에 걸쳐 큰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갖춘 분”이라면

서 “하이닉스 구성원들은 최태원 회장의 경영 참여를 모두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의 D램 생산기업 엘피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오철 사장은 “엘피다 사례 뿐만 아니라 반도체업계가 전반적인 침체를 겪다보니 경쟁력이 약한 곳의 어려

움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한국기업들은 시장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

장했다.

D램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역사상 최악이라고 할 만큼 시장가격 하락 폭이 컸고 침체기간도 길었다”며

“불확실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12년 중후반 들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이닉스는 20나노급 D램을 2/4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이며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하이닉스는 3월23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주총을 열어 사명을 <하이닉스>에서 <SK하이닉스>로 변

경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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